
결혼 기념일과 교회 기념일 
 

지난 주에 결혼 27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칙필레에 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

침이었지만 결혼기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올리고, 앞으로의 결혼생활을 위해 기도드렸지

요. 다음 날, 교역자 한 분이 어제 저녁은 특별한 것을 어디서 먹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저

는 호박을, 아내는 컵라면을 먹었다고 했더니, 결혼 27년쯤 되면 그래도 되느냐고 되묻습

니다. 근사한 저녁과 선물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결혼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

긴다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창립 34주년 기념예배와 임직식 및 은퇴식의 순서들을 점검하면서 30주년 기념책을 뒤

적거립니다. 부임하기 전에 한 번 읽었던 기념책이 단순한 정보였다면 이번에는 기념책자 

이면이 조금 보이더군요. 김건우 목사님의 기도문 일부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건우 목사님은 헤브론 교회 3대 담임목사였습니다. 저와 총신대학원 88회 동기면서 둘

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는 헤브론 교회의 의미를 "아픈 손가락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교

회를 향한 그의 따뜻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가끔 토요일 저녁에 문자가 옵니다. "예배

를 위해 기도해 줘. 나도 헤브론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한다!" 떠나간지 꽤 되었지만 김목

사님의 마음에는 헤브론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바쁜 서로의 목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렸던 친구의 관계를 이어준 고마운 교회, 헤브론입니다. 우리 우정은 점점 깊어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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